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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동조합은 14일(월)부터 전 조합간부 비상소집 체제를 구축하고 회사의 인력조정 및 분사 발표와 관련하여 전국 조합간부 상경투쟁 등 이를 저지 하는 행동에 돌입한다.��이는 회사가 KT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회사를 신설, 기존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.��김인관 위원장은 이날 “AICT로의 체질 개선과 통신사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라는 허울로, 수십 년 한솥밥 먹던 식구들에게 하루 아침에 손 때 묻은 사무실을 바꾸거나 떠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자 기만” 이라며 사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.��이어 “일부 인력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, 회사가 마음대로 경계선을 그어 조합원 신분을 구분하고 고용마저 위협하는 작금의 사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”고 설명 했다.�  김인관 위원장 “사측안대로라면 노동조합도�  반토막, 조직을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숨겨진�  발톱 뿌리 뽑을 것”��한편, 회사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고수할 경우, 노동조합 233개 지부 중 절반이 훨씬 넘는150개 지부가 전출 및 이관, 퇴직조건에 해당되어 심각한 조직관리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. 조합원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.





김인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“KT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상생 문화의 미래상 을 회사가 저버린 것” 이라며 “조합원의 고용 위협뿐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과 근간을 무너 트리는 획책 앞에서는 전 조직적 저항으로 맞서 겠다”고 강조했다.��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전국조합간부 상경투쟁 지침을 시달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 중앙본부를 포함한 8개 지방본부가 내일부터 각 지방본부별 철야농성과 이후 상경투쟁에 들어간다.


�회사의 태도 전환이 없을 경우, KT 전조합원의 고용안정,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.











노동조합 금일부터 철야농성 돌입�위원장 “일방적 조직개편 수용 않겠다” 긴급 투쟁지침 하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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